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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 선물세트를 구매하면서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나서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9월 24일(목), 서울시 서초구

소재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제수용 과일,

한우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냉해, 장마, 태풍 피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여건도 어렵고, 농업인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 ”특히, 올 추석은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감소와 함께 가족 간

모임이나 이동을 자제하면서 추석 성수품 수요가 줄어들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며

❍ “정부는 농업인에게는 힘이 되고,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대 중점관리 품목(사과, 배, 소고기 등)을 평시대비 1.3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

** 성수품 구매 장터 운영(2,640개소), 선물세트 할인판매(과일 10만세트, 축산물 257),

기업계와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한편, 김현수 장관은 매장을 돌아보던 중 선물세트를 구매

하면서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농축수산물 선물로 전하는 ‘선물보내기 캠페인’ 참여를 통해

가족․친지, 이웃과 정을 나누고, 농업인에게도 힘을 북돋워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